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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다양한 임상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의료현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상황에 맞는 지식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간호 술기를 정확하게 적용할 뿐

만 아니라 효율적 의사소통 능력과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Brown & Crookes, 2016; Martin & Weeres, 

2016; Rizany, Hariyati, & Handayani, 2018; Webb, 2018). 이러

한 역량을 갖춘 간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강의법의 한계를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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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학습법의 개발과 이를 적용하려는 노력은 꾸준하게 이어

지고 있다(Lee, Lee, Gong, Bae, & Choi, 2016). ‘효율적인 가르

침’에서 ‘효과적인 학습’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

요하다는(Baker, 2000) 주장이 대두되면서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 PBL)은 자기 주도적 학습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Baker, 2000). 

그러나 문제중심학습을 처음 접하게 되는 학습자는 사전 지식

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에 당황하고 새로

운 학습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올바른 학습 방향 설정에 어

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학습자는 문제중

심학습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나 부정적 인식 및 학습에 대한 저

항을 보이기도 한다(Hwang & Jang, 2005). 문제중심학습을 적용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 요소들을 줄이고 효과적인 학

습과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중요한 요소는 학습 동기이다(Cook 

& Artino, 2016). 

Wigfield와 Eccles (2000)의 동기의 기대-가치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외재

적, 사회적, 성취 및 내재적 동기가 있으며, 이중 내재적 동기가 

학습에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재적, 사회적, 성취동

기가 부여된 학습자의 경우 학업 성취에 중점을 두고 동료들과 

경쟁하여 최고를 지향하는 반면에 내재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학

습자는 학습 내용 자체에 흥미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새

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계속해서 질문하며 그들의 학습 과정

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압력이나 보상에 의해 어떠한 행위

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 외재적 동기와 관련이 있는 반면, 내재적 

동기는 순수한 흥미나 개인적인 선호도, 스스로 인지하는 중요성 

및 가치에 의해 발생한다(Ryan & Deci, 2000). 이러한 내재적 동

기는 외부의 압력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긴장이 증가하는 상황에

서는 감소하지만 자신이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느끼는 유능성이나 스스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선

택가능성 및 친밀한 인관 관계를 경험하고자 하는 관계성을 충

족할 때 증가한다(Flannery, 2017). 이와 같이 학습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내재적 동기는 다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 McMaster 대학에서 문제중심학습이 처음 도입

된 이후 문제중심학습에서 학습자의 동기에 대한 중요성은 다양

한 연구에서 꾸준하게 강조되었고 문제중심학습이 전통적 교수

학습법에 비해 학습 동기를 고취시킨다고 알려져 있지만(Sayyah, 

Shirbandi, Saki-Malehi, & Rahim, 2017) Wijnia의 주장과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현대의 복잡한 동기 이론을 다면적으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Wijnia & Servant-Miklos, 2019).

문제중심학습의 성과로 지식의 적용 능력 향상(Arrue, Ruiz de 

Alegria, Zarandona, & Hoyos Cillero, 2017),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및 임상추론능력 향상(Asad, Iqbal, & Sabir, 

2015; Pu et al., 2019),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함양(Asad et al., 

2015; Itatani, Nagata, Yanagihara, & Tabuchi, 2017; Rakhudu, 

Davhana-Maselesele, & Useh, 2017)이 보고되고 있다. Riegel와 

Crossetti (2018)의 연구에 의하면 비판적 사고와 임상추론의 측

정은 인지적(cognitive), 행동적(behavioral), 마음 습관(mind 

habits)의 세 차원으로 측정 가능하다(Riegel & Crossetti, 2018). 

인지적 차원에서는 주로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해서 유추하고 추

론하는 것을 측정하고, 행동적 차원에는 자신감 및 태도와 술기, 

마음 습관 차원에서는 진리에 대한 탐구 자세 또는 호기심을 측

정한다. 이러한 성과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Choi, Lindquist, & Song, 2014) 자기 주도적 학습 관점에

서 문제중심학습 성과를 고려할 때,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는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Si, 2018). 

임상교육에서 내재적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Orsini, 

Evans, & Jerez, 2015), 간호학생의 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이 학

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었지만(Yardimci 

et al., 2017) 연구자가 살펴본 바로는 실제 문제중심학습에서 내

재적 동기와 학습 성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려웠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위에서 보고된 바와 같은 문제중심

학습의 성과를 주된 교육 목표로 하는, 간호학 전공의 진입 과목

인 기본간호학 교과목에서 문제중심학습법으로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내재적 동기 정도에 따른 다양한 문제중심학습 

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 내재적 동기와 문제중심학습 성과의 연

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문제중심학습법으로 기본간호학 및 기본간

호학 실습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다양한 학습 

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함으로써 문제중심학습 수업의 개발 및 효

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함에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학생들의 문제중심학습 후 내재적 동기를 확인한다. 

∙ 둘째, 내재적 동기 정도에 따른 다양한 문제중심학습의 성과 

차이를 확인한다.

∙ 셋째, 학습자 및 교수자가 평가한 문제중심학습의 성과와 내재

적 동기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이 연구는 내재적 동기와 문제중심학습 성과와의 연관성을 파

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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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 소재 일개 간호대학에서 문제중심학

습법을 활용한 기본간호학 및 기본간호학 실습을 수강한 2학년 

학생 126명 중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115명이었으나 결과 분석에는 불성실 응답자 한 명을 제

외하고 최종적으로 114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본수

의 적정성은 G*Power 3.1.9.2 for Windows 프로그램으로 확인하

였다. 주요 분석방법인 상관관계 분석에서 양측검정으로 행동연

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중간효과크기 .3, 유의확률 .05, 검정력 .8

로 계산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참여자 수는 82명이었다.

연구 도구

● 내재적 동기 측정도구(Intrinsic Motivation Inventory, IMI)

IMI는 중재 이후의 행위변화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다면적으

로 평가하는 도구로 ‘흥미/즐거움’, ‘유능감’, ‘노력/중요성’, ‘가

치/유용성’, ‘압력/긴장’, ‘선택가능성’, ‘관계성’의 7개 영역 4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selfdeterminationtheory.org/ 

questionnaires). 이 도구는 각 중재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연구에 대해 간단하게 입력한 후 도

구를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부

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되 부정적인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여 평가한다. 영역별 점수는 문항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영역의 내재적 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되 ‘압력/긴장’ 영역의 경우는 점수가 높을수

록 내재적 동기에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내재적 동기의 총

점은 모든 문항의 평균으로 평가하되 ‘압력/긴장’ 영역은 역문항 

처리하여 반영한다. 이 도구는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들의 요

인 적재량이 .6 이상으로 다양한 조건 및 상황에서 일관성 있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rkland & 

Hardy, 1997). 또한 이 도구의 한국어 버전을 활용한 기존 연구

에서 도구와 관련된 타당도 검증이 이루어 진 바 있으며 신뢰도 

관련  Cronbach’s α는 .87이었다(Kim & Kim, 2017). 이 연구에

서는 중재에 해당하는 용어를 PBL module 학습활동으로 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관계성 영역의 경우, 원 도구에서도 활동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문제중심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 및 교수자와의 관계성으로 구분하여 질문함

으로써 7문항을 추가하여 총 5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96이었다.

연구 절차

● 문제중심학습 진행

문제중심학습은 기본간호학 수업에서 각각 3주가 소요되는 3

개의 모듈을 총 9주 동안 진행하였다. 첫 번째 모듈은 경구 투약, 

체온 유지, 휴식 및 수면과 관련된 주제였고, 두 번째 모듈은 근

육 및 정맥 투약, 감염 관리, 피부통합성 및 상처 간호와 관련된 

주제였으며, 세 번째 모듈은 영양, 배설, 개인 위생과 관련된 주

제였다. 모듈을 시작하기 일주일 전에 교수자는 무작위로 6∼7명

의 학생이 배정된 그룹을 발표하고 사전 학습 자료를 제공하여 

문제중심학습에 임하기 전에 선행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

듈의 첫째 주에는 선행학습을 점검하고 교수자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그룹별로 토론을 통해서 핵심 개념을 확인하

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식을 확인하고 역할을 분담하였

다. 이때 교수자는 각 그룹을 돌면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매개하거나 토론의 방향이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

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주에는 그룹 내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이해한 개념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

면서 중간 점검을 하였다. 셋째 주에 그룹별 발표와 전체 학생들

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학습을 정리하였으며 유사한 개념의 새로

운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을 점검하였다. 

● 문제중심학습 성과 측정

문제중심학습 성과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지식 적용 능력

(Arrue et al., 2017),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Asad et al., 2015; 

Pu et al., 2019), 의사소통 및 협업의(Asad et al., 2015; Itatani et 

al., 2017; Rakhudu et al., 2017) 3가지 영역을 기본간호학 교과

목에서 측정 가능한 형태로 적용하여 지식 적용, 간호 술기, 치료

적 의사소통, 비판적 사고 및 임상 추론, 자신감 및 학습태도를 

측정하였다(Riegel & Crossetti, 2018). 각각의 성과 측정은 학습

자의 자가 평가와 교수자 평가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되 치

료적 의사소통과 자신감은 자가 평가로만 측정하였고 학습태도

는 교수자 평가로만 측정하였다. 자가 평가의 경우 ‘지식 적용(3 

문항)’, ‘간호 술기(4 문항)’, ‘치료적 의사소통(2 문항)’,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3 문항)’, ‘자신감(1 문항)’의 5 영역을 최저 0

점에서 최고 10점까지 학생 스스로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교수

자 평가의 경우 ‘지식 적용’과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은 문제

중심학습 주제와 유사한 개념의 문제를 제시하여 평가하였으며 

‘간호 술기’는 시간 내에 정확한 핵심 간호술의 수행 정도를 평

가하였다. 학습 태도의 경우 학습 목표 인지 여부, 학습 활동의 

참여도, 과제 제출 시기 준수 및 새로운 개념의 확장적 질문 여

부로 적극적 탐구 자세를 평가하였다. 교수자 평가는 ‘지식 적용’

과 ‘간호 술기’ 영역을 각각 20점 만점으로 평가하였고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과 ‘학습 태도’를 각각 10점 만점으로 평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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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수집 방법 및 연구의 윤리적 고려

수도권 소재 일개 대학에서 2019년 2학기 문제중심학습법을 

활용한 기본간호학 수업을 이수한 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자발적으

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은 학기를 마치고 성적 산출을 마친 

시점에 설문에 익명으로 응답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10분

을 넘지 않았다. 설문 자료와 학습 성과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

해 응답된 설문지에 무작위 배정된 번호를 부여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문제중심학습 성과는 학과의 조교를 통해 학번과 이름을 

지우고 무작위 배정된 번호로 교체된 파일을 받아서 사용함으로

써 개인정보를 배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과학

적, 윤리적 타당성에 대하여 S 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사

전 승인을 받았다(IRB No. SHIRB-201806-HR-080-02).

자료 분석 방법

내재적 동기 및 학습 성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내

재적 동기에 따른 학습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Independent 

sample t-test를 시행하였다. 내재적 동기와 학습 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α=.05, 

2-tailed)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18 통

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포함된 연구 참여자 114명의 평균 연령은 21.62±4.14

세이었으며 여성은 90명(78.9%), 남성은 24명(21.1%)이었다. 

내재적 동기 및 문제중심학습 성과

연구 참여자의 내재적 동기 영역별 점수 분포는 7점 만점에 최

저 4.49점에서 최고 5.88점이었다. 점수가 가장 높았던 영역은 

‘교수자와의 관계성’과 ‘노력/중요성’ 이었으며 점수가 가장 낮았

던 영역은 ‘유능감’ 이었다. ‘압력/긴장’ 영역의 경우 4.97점이었

으며 전체 영역의 내재적 동기 평균 점수는 4.91점이었다(Table 

1). 학생 스스로 평가한 학습 성과는 10점 만점에 7.62점으로 ‘자

신감’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 영역이 

6.99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수자가 평가한 학습 성과 중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 영역은 10점 만점에 5.22점이었다(Table 1).

내재적 동기에 따른 문제중심학습 성과의 차이

내재적 동기가 평균 점수인 5점 이상인 참여자는 52명이었으

며 5점 미만인 참여자는 62명이었다(Table 2). 내재적 동기가 평

균보다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에 비해 자가 평가한 학습 성과의 

Table 1. Intrinsic Motivation and Course Outcomes                      (N=114)

Variables  Mean±SD

Intrinsic motivation 
(Range=1-7)

Interest / enjoyment  4.66±1.00

Perceived competence  4.49±0.95

Effort / importance  5.87±0.83

Pressure / tension  4.97±0.94

Perceived choice  4.69±0.88

Value / usefulness  5.03±0.89

Relatedness with peers  5.61±0.94

Relatedness with instructor  5.88±0.83

Total intrinsic motivation  4.91±0.61

Self-evaluated course outcomes 
(Range=0-10)

Knowledge application  7.54±1.62

Nursing skills  7.54±1.77

Therapeutic communication  7.51±1.76

Critical thinking & clinical reasoning  6.99±1.74

Confidence  7.62±1.64

Instructor-evaluated course outcomes
(Range=0-20 / 0-10)

Knowledge application (Range=0-20) 11.69±2.76

Nursing skills (Range=0-20) 14.10±1.19

Critical thinking & clinical reasoning (Range=0-10)  5.22±1.85

Learning attitude (Range=0-10)  7.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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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Table 2). 교수자가 평가한 학

습 성과의 경우 ‘지식 적용’ 영역에서만 그룹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고(p<.001) 다른 영역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Table 2). 

내재적 동기와 문제중심학습 성과 자가 평가의 상관관계

‘지식 적용’에 대한 학생의 자가 평가 점수는 내재적 동기 구

성 영역 중 ‘흥미/즐거움(r = .25)’, ‘유능감(r=.27)’, ‘가치/유용성

(r=.28) 및 ‘교수자와의 관계성(r=.30)’에서 상관관계가 있었다

(Table 3). ‘간호 술기’에 대한 자가 평가 점수와 상관관계를 보

인 내재적 동기 영역은 ‘흥미/즐거움(r=.25)’, ‘유능감(r=.26)’, ‘선

택가능성(r=.21)’, ‘가치/유용성(r=.24) 및 ‘교수자와의 관계성

(r=.30)’이었다.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한 자가 평가 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내재적 동기 구성 영역은 ‘교수자와의 관계성

(r=.27)’ 이었지만 ‘동료와의 관계성’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에 대한 자가 평가는 ‘흥미

/즐거움(r=.31)’, ‘유능감(r=.28)’, ‘선택가능성(r=.20)’, ‘가치/유용

성(r=.31)’ 및 ‘교수자와의 관계성(r=.36)’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내재적 동기와 문제중심학습 성과 교수 평가의 상관관계

‘압력/긴장’을 제외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 구성 영역은 ‘지식 

적용’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그러나 ‘간호 술기’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는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 구성 영역 중 상관관계를 보이는 영역이 없었다.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r=.22)’과 ‘학습 태도(r=.40)’에 대한 

교수자의 평가는 내재적 동기 구성 영역 중 ‘노력/중요성’ 영역

과 연관이 있으며 다른 영역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Table 4). 

논   의

문제중심학습법으로 기본간호학 및 기본간호학 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조사한 결과 각 영역의 점수 분포가 7점 

만점에 4.49점에서 5.88점으로 비교적 높았다. 특히 ‘노력/중요

성’ 영역의 높은 점수는 문제중심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 주

도 학습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개인의 노력 정도에 따

라 학습의 깊이와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문제중심학습

에서 다루게 될 주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고양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학습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

여를 유도하는 것은 자율성 지지를 통해 내재적 동기를 고취시

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Kusurkar, Croiset, & Ten 

Cate, 2011). ‘교수자와의 관계성’ 영역의 점수가 높았던 것은 소

그룹으로 교수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

는 기회가 전통적인 강의 방법 보다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문제중심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정규 수업 

시간 이외에도 그룹 단위로 직접 대면, 메일 또는 메신저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였었다. 이렇게 교수

자와 소규모 그룹 단위의 상호작용은 개인적인 상호작용보다는 

부담이 덜하면서도 적절한 관심과 지도가 가능하고 친밀감 형성

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중심학습법은 자기 주도 학습

으로, 개인의 학습에 대한 동기와 노력이 중요하지만 실제 문제

중심학습에서 교수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룹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도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성과를 이끌어내는 교수자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문제중심학습의 성과는 영향을 받게 된다(Kusurkar et al., 2011; 

Wosinski et al., 2018). 이 연구에서 내재적 동기 중 ‘유능감’ 영

역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처음 접하는 학

습법에 대한 부담과 학습 주제의 어려운 난이도 영향 때문이라

Table 2. Differences in Course Outcomes by Intrinsic Motivation         (N=114)

Variables

Above mean
(≥5, n=52)

Below mean
(<5, n=62) t p

  Mean±SD

Self-evaluated course outcome 
(Range=0-10)

Knowledge application   7.96±1.31  7.19±1.77 2.58 .011

Nursing skills   7.94±1.42  7.19±1.97 2.35 .020

Therapeutic communication   7.90±1.58  7.18±1.84 2.24 .027

Critical thinking & clinical reasoning   7.46±1.42  6.60±1.89 2.79 .006

Confidence   8.13±1.21  7.19±1.84 3.28 .001

Instructor-evaluated course outcome
(Range=0-20)

Knowledge application  12.65±2.48 10.87±2.73 3.61 <.001

Nursing skills  14.21±1.29 14.00±1.10 0.95 .347

Instructor-evaluated course outcome
(Range=0-10)

Critical thinking & clinical reasoning   5.30±2.09  5.15±1.63 0.44 .662

Learning attitude   7.44±1.21  7.19±1.30 1.05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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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한다. ‘압력/긴장’ 영역의 점수가 4.97점으로 높았던 점이

나 ‘선택가능성’ 영역이 4.69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낮

은 점수를 받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문제는 학

생들이 도전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통한 

자율성 지지로 해결이 가능하다. 즉 단계적으로 본 주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소주제들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여주면서 단계적 성취에 따라 유능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

도록 지지하는 것이다(Kusurkar et al., 2011).     

내재적 동기에 따른 학습 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가 높은 그룹이 스스로 인지하는 학습 성과가 모든 영역에

서 내재적 동기가 낮은 그룹보다 높았다. 이는 문제중심학습의 

성과에서 자율성 지지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수자의 

평가는 ‘지식 적용’ 영역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간호 술

기’, ‘치료적 의사소통’ 및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 영역에서

는 내재적 동기에 따른 학습 성과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학생

과 교수자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사에게 있어서 지식의 적용이란 현상에서 발견해낸 패턴

을 기반으로 임상 상황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을 의미한다(Martin & Weeres, 2016). 자가 평가한 지식의 적용 

능력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내재적 동기의 구성 영역은 ‘흥

미/즐거움’, ‘유능감’, ‘가치/유용성’ 및 ‘교수자와의 관계성’이었

다. ‘흥미/즐거움’에 대한 자율성 지지의 첫 단계는 학생들의 학

습 요구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Kusurkar et al., 2011). 

학습 주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 및 학생들이 학습 과정을 통해 얻

고자 목표하는 것에 대한 사정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의 지도 계

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흥

미가 없는 주제를 다루어야 할 경우 그 주제의 중요성이나 가치

에 대해 학생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습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치/유용성’ 영역의 자율성 

지지 방법의 하나이다(Kusurkar et al., 2011). 이와 같은 자율성

의 지지는 문제중심학습에서 지식의 적용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구에서 ‘교수자와의 관계성’은 문제중심학습 성과의 모

든 자가 평가 영역에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비판적 

사고 및 임상추론’ 학습 성과에서 상관계수가 더욱 크게 나타났

는데 이러한 결과는 문제중심학습의 성과 도출을 위한 학생들의 

자율성 지지 중재에서 교수자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문제중

심학습에서 교수자는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소통과 감정 및 사고

의 자유로운 교환을 장려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의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제에 대한 전문가로서 학습 

과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Wang, Li, Pang, Liang, 

& Su, 2016). 전통적 강의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계가 위계

적 관계였다면 문제중심학습에서의 관계는 코칭 관계이어야 한

다. 코칭 과정은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지지적인 태도와 의사소통

을 통해 학습의 매 순간 형성되는 것으로 효율적인 코칭 관계 형

성에서 상호간의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는 피드백은 필수적이다

(Wang, Li, & Pang, 2016). 

문제중심학습은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

므로 치료적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 ‘치료적 의사소통’ 영역의 학습 성과는 

‘교수자와의 관계성’과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동료와의 관계성’

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한다.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기술과 정서적 기질을 포함하는 개념으

로 간호사가 임상 의사결정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적 속성이다(Kong, Qin, Zhou, 

Mou, & Gao, 2014). 그러므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

한 방법적인 고려는 간호 교육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문제중심

학습은 이러한 비판적 사고와 임상추론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

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Kong et al., 2014). 이번 연구에서 ‘비판

적 사고와 임상추론’은 자가 평가에서 내재적 동기 중 ‘흥미/즐

거움’, ‘유능감’, ‘선택가능성’ 및 ‘교수자와의 관계성’에서 상관

관계를 보였고 교수자 평가에서 ‘노력/중요성’과 상관관계가 있

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제중심학습에서 이와 같은 영역의 자

율성 지지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임상추론’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내재적 동기 구성 요소 중 ‘노력/중요성’ 영역은 이번 연구에

서 교수자의 평가에서만 문제중심학습 성과와 연관성을 보였다. 

특히 ‘지식 적용’ 이나 ‘학습 태도’ 영역의 성과와 상관관계가 높

게 나타난 결과는 성실성을 높게 평가하는 전통적인 교수자의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학습자와 교수

간의 학습 성과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이 연구는 학습자의 사전 내재적 동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

태에서 문제중심학습을 적용한 이 후에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내재적 동기가 문제중심학습 참여에 의해 영향 받았

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또한 문제중심학습이 연구를 목

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 일반 교육과정 중에 시행 한 것으로 

성과 측정에 있어서 엄정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은 이 연구의 가장 큰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문제중심학습 전 후의 내재적 동기를 측정하여 학습 성과에 따

른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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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문제중심학습은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는데 효과적

인 학습법으로 내재적 동기는 문제중심학습의 성과에 중요한 요

소이다. 문제중심학습의 개발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내재적 

동기를 고양시킬 수 있는 자율성 지지 중재를 개발하고 적용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와 교수자간의 효율적인 코칭 

관계 형성을 위한 방법론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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